
  
그림1.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을 넘어선 달러-엔 환율  그림2. 영국 정치 리스크 등으로 급락한 파운드화 가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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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동향: 매파적 연준과 엔 약세에 미온적인 일본 정부 

– 달러화 가치가 전주대비 1% 이상 상승.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회의 결과와 

통화정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 케빈 워시 의장 여파 등으로 달러화가 큰 

폭의 강세를 보임 

–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는 매파적 FOMC 회의 결과와 영국내 정치 

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파운드화 가치 하락 여파로 약세 기조를 이어감. 참고로, 

파운드화는 전주대비 1.3% 하락함 

– 엔화도 예상 밖으로 큰 약세를 기록함.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 

했지만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미약한 시그널로 엔화는 약세를 보임. 여기에 

160엔 수준에서 어김없이 시장개입에 나섰던 일본 정부 역시 별다른 시장개입 

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엔 약세폭이 확대됨 

– 5월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과는 상관없이 위안화의 나홀로 

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

– 호주달러도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약세 여파로 하락함   

– 6월 FOMC 회의 여파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엔 약세 영향 등으로 달러-원 환율이 

한주만에 반등함. 특히, 환율 급반등으로 스무딩오퍼레이션 단행됨 

 

금주: 엔화 추가 약세 주목  

–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할 이슈는 미국과 이란간 추가 협상 누스임. 스위스에서 

개최 예정인 미국-이란간 추가 협상에서 당장 큰 성과물을 얻기 어렵지만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유가와 달러화의 변동성을 높일 

것임 

– 엔화의 추가 약세 여부도 주목. 일본 정부가 160엔대를 넘어선 달러-엔 환율의 추가 상승을 용인할지 여부가 달러화는 물론 원화 

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. 이 밖에 정부가 분기 종가 환율 관리를 위해 스무딩오퍼레이션이 나올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

–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500~1,550원으로 예상함   

6월 19일
종가

전주 대비
(%)

전년말 대비
(%)

달러화 지수 100.8 1.10 2.57

유로-달러 1.147 -0.84 -2.34

달러-엔 161.3 0.66 2.93

역외 달러-위안 6.78 0.30 -2.75

호주달러-달러 0.70 -0.50 5.08

달러-원 1,531.0   0.84 5.98

달러-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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